
티타늄에서 난소암 치료물질 개발!
리즈대학 맥고원 박사 , 혈액 속에서 안정적 … 내성 강한 암에도 효과

비행기 기체의 재료로 쓰이는 금속인 티타늄으로부터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난소암 치료제가 개발됐

다.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 리즈대학 패트릭 맥고원 박사에 의해 개발된 난소암 치료물질이 시험관

실험 결과 난소암을 포함한 각종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래식 방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내성이 강한 암세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맥고원 박사는 물에 녹고 물 혹은 혈액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함으로써 금속을 질병

치료제로 이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실험은 초기단계이지만 초기실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며, 리즈대학에서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맥고원 박사는 현재 이 물질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암세포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규명되면 이 물질의 항암효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난소암은 진단이 어려워 진단시기가 늦고 환자의 4분의 3이 치료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기 때문

에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도 안된다.

영국에서는 난소암이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0명이 난소암으로 사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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